
2024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갈라디아서 

메시지 8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음 

성경 말씀: 갈 3:27-28, 마 28:18-19 

I.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 갈 3:27. 

A. 침례에는 네 방면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음(마 28:19), 이름 

안으로 (마 28:19) 침례를 받음, 한 몸 안으로(고전 12:13) 침례를 받음, 그리스도 안으로(갈 3:27) 

침례를 받음이다. 

B. 침례는 회개한 사람들의 옛 생명을 종결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발아되게 

하여, 그들을 옛 상태에서 나와 새 상태 안으로 이끈다 — 롬 8:2, 10. 

C. 마태복음 28 장 19 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말한다. 

1.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 마 28:18. 

a. 주님은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셨다. 

b. 주님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사람의 아들과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권위를 부활하신 후에 받으셨다. 

2.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다. 

3. ‘안으로’는 로마서 6 장 3 절, 갈라디아서 3 장 27 절에서와 같이 연결을 가리킨다.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들을 그분과의 영적이고 비밀한 연결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4.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은 단수이다. 

a. 이 이름은 신성한 존재의 총체이며, 그분의 인격과 동등하다. 

b. 어떤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이다 — 고후 13:14. 

5. 마태복음은 셋(아버지, 아들, 영) 모두에게 한 이름을 부여함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실재를 열어 

보여 준다 — 마 28:19. 

a. 마태복음 1 장에서 성령과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 마 1:18, 23. 

b. 3 장에서 아들은 열린 하늘 아래 침례의 물 속에 서 계셨고, 그 영은 비둘기같이 아들 위에 

내려오셨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광경이 제시된다 — 마 3:16-17. 

c. 12 장에서 아들은 사람의 신분으로 그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가져오셨다 — 마 12:28. 

d. 16 장에서 아버지는 왕국의 생명 맥박인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해 아들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셨다 — 마 16:16-19. 

e. 17 장에서 아들은 변형되셨고(2 절)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확증되셨는데(5 절), 

이로써 왕국의 출현의 축소판을 보여 주셨다(28 절). 

f. 결국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거쳐 부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 부활의 분위기와 실재 안에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어,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 인격, 실재 안으로 이방인들을 침례주어 

그들을 왕국 백성이 되게 하라고 분부하셨다 — 마 28:19. 

g.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믿는 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기 위한 것이다 — 마 28:19-20. 

6. 침례에는 두 방면, 즉 보이는 방면과 보이지 않는 방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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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이는 방면은 물로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방면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 행 2:38, 41, 

10:44-48. 

b. 성령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침례가 없다면 물로 하는 보이는 침례는 헛된 것이고, 물로 하는 

보이는 침례가 없다면 성령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침례는 추상적이며 비 실제적이다. 두 

방면이 모두 필요하다. 

D.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다 — 갈 3:27. 

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 롬 8:10, 14, 갈 3:26, 4:7. 

2.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길이다 — 갈 3:27. 

3.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으므로 이제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누리는데, 이 

유기적인 연결이 우리의 온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 — 롬 12:2. 

4. 갈라디아서 3 장의 끝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관한 

말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 갈 3:27. 

5. 바울이 침례에 관한 말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만 이 장에서 다룬 것들을 체험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II.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 갈 3:27. 

A.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B.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고,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를 덮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있다. 

C.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것, 곧 그리스도를 겉옷으로 입는 것이다. 

D. 한 면에서 우리는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며, 다른 방면에서 우리는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1.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것이다 — 고전 15:45 하. 

2.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잠길 때 우리의 옷이신 그리스도를 입는다. 

3. 이것은 침례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잠겼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음을 의미한다. 

E.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으며, 주님을 우리의 옷으로, 덮개로 

입고 있음을 강하게 증언할 수 있다 — 갈 3:27. 

III.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갈 3:28. 

A. ‘하나’라는 말은 지극히 큰 의미가 있다. 

B. 침례 받은 이들인 우리는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 갈 3:28. 

C. 침례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 취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고 말할 확신이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모든 이들과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갈 3:27, 고후 13:14. 

D. 모든 인종과 국적과 사회 신분과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이다 — 갈 3:28. 

 


